
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랴

(혼 정사 7)

세간의 이목을 끄는 혼외정사가 많이 있었다. 세기의 결혼으로 이목을 집 시켰던 찰스

왕세자비 다이애나는 결국 라치의 추 을 따돌리다 교통사고를 당해 불귀의 객이 되고

말았고, 국내에서는 꽤 잘 나가던 남자 탤런트 강 아무개씨가 부인의 간통 사실을 알고 나

서는 그냥 폐인이 되다 시피 했다고 한다.

우리 사회에서 흔히 간통이라고 불리는 혼외정사의 귀는 이혼, 폭력에서부터 살인까지

를 불러일으키게 된다. 임상 으로 볼 때 혼외정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두

가지로 별할 수 있다. 한 가지는 ‘무슨 연유에서인지도 모르면서’ 마음을 홀랑 뺏겨 버리

는 경우가 그것이고, 한 가지는 권태로운 일상을 벗어나는 수단으로서 새로운 섹스 트

를 찾는 행태가 그것이다. 이른바 향락 산업으로서의 매춘과 련된 것은 후자의 경우에

해당되겠다. 그러나 양자 모두에서 심각한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고, 그것 때문에 가정이 결

딴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.

보통 혼외정사는 기시 되어 있는 것이 일반 인 도덕률이지만 종족에 따라서는 그 지

않는 경우도 있다. 를 들면 에스키모 인들은 귀한 손님에 한 의로 아내와의 잠자리를

제공하기도 한다. 탄자니아 투루족의 여인들은 남편 몰래 정부를 갖고 있으며, 이웃들은 그

사실이 남편에게 들통 나지 않도록 도와 다고 한다. 남부 인디아의 나야족은 남편이 있으

면서도 동시에 성 을 지속하는 트 를 가지고 있는 습이 있다.

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? 우리나라는 물론 혼외정사를 불법행 로 간주하고 있다. 법

망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계는 부분 집안에 폭풍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 보

통이다. 때때로 간통 의로 피소되어 갇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. 그들은 보통 처음

에는 실수로, 그 다음에는 알 듯 모를 듯한 정에 이끌려, 그 다음에는 습 이 붙어서 그

런 경우가 부분이다. 드라마에 나오는 ‘진짜 사랑을 찾아서’, 는 결혼은 했으되 ‘몸 따로

마음 따로’는 많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.

의 우리 사회는 수없이 높은 도덕률과 자제력을 요구하고 있다. 그 반 처럼 보이겠

지만 사실상 향락 산업과 객업소가 지천에 려 있기 때문에 늘 인내력의 시험 에 올라

있는 것이다. 그러므로 “홧김에 서방질 한다“는 속된 표 은 어감의 천박성에도 불구하고



사실에 속한다.

여기서 우리는 아주 간단명료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. 가화만사성(家和萬事成)이라는 스

런 어귀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일단 생활의 기본인 가정이 안정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.

물론 그것과 별로 상 이 없어 보이는 외도 있다. 그러나 보통 가정이 평화롭지 않은 사

람들의 경우에 홧김에 서방질을 하거나 ‘열 받아서’ 색시 질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

실은 부인할 수 없다. 일에 들어 있는 남편,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랴 시부모 치 보랴 언

제나 불안하고 조한 아내, 이들은 어느 날 ‘노는 친구’ 뒤를 따라 춤추러 갔다가 엉뚱한

그물에 얽 들어간다. 일상의 권태로움을 잠시 잊어버리게 하는 마약 같은 술과 란한 조

명, 그들은 아주 실을 떠나 버리고 싶다는 착각으로 자신도 모를 발걸음을 옮긴다. 양심의

고동을 억지로 르면서.

성서는 마음속으로만 한 간음도 간음이라 하 다. 하지만 어려운 질문은 지 도 계속된다.

“과연 가 그녀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.”


